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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거인' 고하 송진우 선생 81주기 추모식,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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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주최로 독립운동가 후손 등 300여명 참석

[합동뉴스 김대홍 기자]

지난 5월 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6주년 및 서거 81주기 추모식.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6주년 및 서거 81주기 추모식이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숙한

분위기 속에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재단법인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국가보훈부와 동아일보사가 후원했다.



|



이날 현충관은 독립운동가 후손 등을 포함해 약 300명의 추모객으로 가득 찼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 박준영 전 전남지사, 김용덕 전대법관, 정창호 전 국제형사재

판소 재판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현병철 고하자유민주연구원장, 김무성 전 새누

리당 대표, 유홍림 서울대 총장, 정진택 전 고려대 총장,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 박찬욱 전 서울대 총장대

행,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 장효정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안동일 3.1문화재단

이사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등 많은 내빈이 고하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찾았다.

유족 대표로는 고하 선생의 장손이자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지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섰다.

지난 5월 8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36주년 및 서거 81주기 추모식. 조부

(祖父)인 고하 송진우 선생의 영정 앞에 유족 대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분향 중이다.

한편 고하 송진우(1890~1945)는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시기에 걸쳐 조국독립 및 자유민주건국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민족지도자이자 독립운동가, 언론인, 교육인이다.

고하는 1890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다. 1910년 일본 와세다대학 유학 시기 한일합병의 충격으로 방황

하였으나, 부친의 권유로 재기하여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학지광’(學知光)을 창간

한다. 귀국 후에는 중앙학교 교장을 지냈다.

국내외 각계 지도자와 협력해 3·1운동 기획을 주도한 민족대표 48인 중 1인이자, 동아일보 3·6·8대 사장

을 지내며 민립대학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등 언론을 통한 민족교육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해방 이후에는 여운형의 건준(建準)을 거부하고 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박헌영의 남로당 세

력의 등장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내건 한국민주당 창당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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